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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최 은 실 방 희 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였다. 충청남도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의 4-6학년 54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행 이론적 배경을 바탕

으로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 간의 가능한 경로와 역할에 대한 가설적인 모형이 제시되었

고, 이론적 모형들의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은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래관계기술은 남아에 비해 여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의 각 요인 간의 관련성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우울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부분 매개하는 간접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우울과 또래관계 간의 직접 경로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대안 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의 하위요인 중 신체

적 증상관련 요인이 또래관계와 관련성이 낮음을 고려하여 모형에서 제외시켰을 때 더 높은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

주요어: 우울, 정서인식, 정서표현, 또래관계, 매개 모형

우울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건강한 사람들도 흔

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며, 동시에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

르기까지 광범위한 측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이다(Joiner, Alfano & 

Metalsky, 1993). 아동기에 독립된 우울증이 존재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DSM-Ⅲ

(APA, 1980) 이후 공식적으로 소아기에도 우울증

이 존재함이 인정되었으며 우울증상의 양상이 비

록 연령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

로 성인기의 우울증에 대한 진단기준을 그대로 적

용하고 있다. DSM-Ⅳ-TR(APA, 2010)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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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정서관련 장애로 규정되는 우울 장애는 

평생 유병율이 15-18%에 이르며, 임상적 진단 기

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준임상적 증상을 경험하

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평생 유병율은 훨씬 높다

(Barrett, Barrett, Oxman, & Gerber, 1988). 

아동기 우울의 특성을 살펴보면, DSM-Ⅳ

-TR(APA, 2010)에서는 신체적 호소, 과민한 상태, 

사회적 위축과 같은 증상이 소아에게서 흔하며, 정

신 운동 지체, 지나친 수면과 망상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흔하다고 한다. 김은정과 오경자(1992)는 

6세-12세 미만의 아동기는 일종의 전환기로 그 전

반기에는 슬픔,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 우울감을 경

험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그 후

반기에는 점차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특징적인 죄

책감, 자기비하,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의 인지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인에

서 관찰되는 바와 같은 명백한 자아존중감의 저하, 

죄책감등이 나타나는 것은 후기아동기나 청소년기

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아동기의 우울증 유병율은 6-12세 아동의 경우 

약 2-3%의 유병률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으며

(Birmaher, Ryan, Williamson, Brent, Kaufman, 

Dahl, Perel, & Nelson, 1996), 우울증의 성비는 사

춘기 이전은 소녀보다 소년에서 우울증이 더 많거

나 비슷하며 사춘기 이후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더 빈번하다(Nolen-Hoeksema & Girgus, 

1994). 이런 우울은 청소년기, 성인기의 우울증의 

전조가 될 수 있는데, Aronen 과 Soininen(2000)은 

아동기에 우울을 보이는 경우 이들이 성인이 되었

을 때 높은 우울, 낮은 자존감, 부적응적인 기능을 

한다는 결과를 보이며, 아동기 우울이 성인기의 우

울을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또한 아동기

에 우울증의 진단을 받은 환자를 청소년기와 성인

기까지 추적했을 때 우울 증상의 빈도, 자살기도, 

양극성 장애의 발병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높고, 

사회 적응 문제 역시 많았다는 보고(홍강의, 2005)

를 고려할 때 아동기에 나타나는 우울이 단순히 

발달 과정 중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만성적인 질환일 가능성이 추정된다. 

이러한 우울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도 아

동기부터 나타나며 사춘기를 전후해서 급격히 증

가하여 청소년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전

형적인 심리적 부적응의 하나이다(우희정, 최정미, 

2004).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은 학업 및 또래관계 

문제, 반사회적 행동, 약물 남용, 가출, 사회적 철

회 등의 이차적인 심리·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

(Angold, Costello, & Erkanli, 1995) 아동 및 청소

년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업의 달성을 저해한다. 이

들은 흥미상실과 초조감, 주의집중의 어려움, 정신

-운동지체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동적이거나 회피적인 양상

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우울은 지속적 속성이 강

하고 전반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아, 임상적인 우울

을 지닌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업수행과 다른 사람

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Hammen, 1990). 특히 우울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성 있

게 지지되어 왔는데(김현진, 한종철, 2004; 윤현수, 

오경자, 2004), 아동 및 청소년기의 중요한 대인관

계인 또래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아영과 이명희(2008)의 연구에서 우울은 학교생

활적응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사회적 유능감이나 대

인관계 형성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서 교우관

계에 부적응을 초래하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

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박은조(2000)의 연구에서도, 우울 집단이 비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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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

하였으며, 우울 집단은 더 높은 고독감을 느끼고,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더 높은 관계욕구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의 또래관계 형성과 유지는 가정에서 사

회로의 적응과 발달을 이어주는 중간 단계이며, 또

래관계는 아이들의 성공적인 사회관계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여

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적응과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Grusec & Lyton, 

1988). 하지만, 아동기에 우울로 인해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아동의 현재 적응뿐만 아니

라 이후 사회적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울 아동의 대인관계, 특히 또래관계

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아동기의 또래관계 

기제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관계의 

기제를 규명하면,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우울 아동

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또래관계의 기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래관계의 기제를 이해하는 데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원만한 대인관계

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타인과

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

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다. 즉, 자신의 정

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Salovey, 

Brackett, & Mayer, 2004; Salovey & Mayer, 

1990; 김선주, 2002; 심혜숙, 왕정희, 2001; 권진희, 

2006). 정서의 적절한 인식과 표현능력은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Nowicki & Duke, 1994; DePaulo, 1992; 이은상, 

2003) 

그렇다면, 대인관계의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정서인식과 표현에 대해 알아보고 정서인식과 표

현이 대인관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먼저 정서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Solovey, Mayer, Goleman, Turney와 Palfai(1995)

는 정서인식이 자기 내부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의

하는 능력으로, 정서인식의 과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서중추의 반응을 언어중추를 통해 확인함

으로써 정서 하나하나의 상태를 확인해가는 심리

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정서에 대해 잘 인

식하는 개인은 자율적이고 좋은 자아경계를 가지

며,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사

람들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의 정서를 비교적 명확

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적응적이며,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Kring, Smith, & Neale, 1994). 

정서인식 능력이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일관성 있게 지지되고 있는데, 정

서인식을 명확하게 할수록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 교사적응, 학교공부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황인희, 

2007; 권성은,2003; 이연이, 2007), 한유진(2006)의 

연구에서도 자기 자신의 정서인식이 긍정적인 또

래관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으며, 자

기정서인식과 타인정서인식이 부정적 또래관계의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이었으며 29.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와 갈등이나 의

견충돌을 빚지 않고, 서로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정서의 적

절한 인식은 감정에 대한 피드백을 이해할 수 있

게 하며,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과 정서 간의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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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정서 표현능력 또한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과 

관련이 높은데, 정서를 잘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타인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DePaulo, 1992). 정서

를 표현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획

득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심리적 안녕감과 신체적 

건강과 연결되고, 정서 표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정서적 지

지를 받기 힘들고 결국 개인의 신체 혹은 심리적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기

능, 즉 대인관계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은상, 2003). 또한 정서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보

다 회피하려는 성향이 높으며(Emmons & Colby, 

1995), 심리적 차원의 안녕감 저하뿐만 아니라 신

체적 질환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있어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화, 1997). 

이처럼 적절한 정서인식과 표현은 대인관계에서

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Denham, 

Zoller, & Couchoud 1994), 또래관계를 맺는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정서인식과 표현 능력은 사회적 

유능성, 또래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대인관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리사회적 적응의 지표와 유

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Nowicki & Duke, 1994; 

권진희,2006; 김선주, 2002; 심혜숙, 왕정희, 2001). 

자기가 느끼는 정서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자신의 내적, 상황적 요구에 

맞도록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안녕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며, 이는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자각을 증진

시키고, 문제해결 노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은 의사소통 역할을 하며 사회적 지지를 

가용하게 하여 적응을 돕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울과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우울은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며,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집중하여 정확한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절히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도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Feldman, White & Lobato, 1982; Goleman, 

Kraemer & Salovey, 1996). 

우울과 정서인식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

한 사람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보다 정서 능력 검

사인 TMMS(Trait Meta-Mood Scale) 검사에서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서에 대한 주의 능

력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정서 행동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정서인식의 정확도

가 떨어지고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이나 불안

정한 가정의 자녀들의 정서 인식이 부정확함을 보

고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Reichenbach & 

Masters, 1983). 특히 자극의 선택이나 자극의 인

식 단계와 같은 정보처리의 초기 단계에서의 결함

이나 편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Williams, Watts, MacLeod, & Mathews, 1997), 

우울한 사람은 정보처리의 초기 단계인 얼굴 표정 

정서 인식에서 부정확한 정보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류경희, 오경자, 2008), 우울한 아동은 

전반적 비언어적 정서인식에서는 정상아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불쾌한 자극에서 불쾌한 

표정과 음성을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도희, 조아라, 이

지연, 2004) 

또한 우울은 정서표현 능력과도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데 우울한 사람은 자신의 정서표현을 어려

워하며(Penza-Clyve & Zeman, 2002) 긍정적인 정

서와 부정적인 정서의 표현과 억압 사이에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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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자신

의 정서를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표현을 

방해하여 정서의 표현과 억압 사이에서 갈등을 유

발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임진현, 이훈진,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후기인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또래관계기술 각

각에 대해 살펴보며 성차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

아보고, 각각의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울

이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유발시키고 유지시키지만 

또래관계의 핵심적인 기제인 정서인식과 표현 능

력이 우울한 상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우울, 정

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가 서로 높은 관련

성을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어오고 있으나 이 세 

가지 요인들 간의 역동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울 뿐 아니라 

정서인식 및 표현의 매개효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며,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후 우울 아

동을 위한 치료적 접근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3개의 초등학

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 599명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중에 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 즉시 

수거하도록 하였다. 총 599명중 54명의 자료는 불

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어, 최종

적으로 54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학년은 

4학년이 149명(27.3%), 5학년이 169명(31.0%) 6학

년이 227명(41.7%)이었고, 남학생 260명(47.7%)이

었고 여학생이 285명(52.3%)이었다. 

측정도구

우울

(Children Depression Inventory :  CDI)

본 검사는 Kovacs와 Beck(1977)이 아동기 우울

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을 평가하기 위

해 개발한 것으로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 

표준화한 것을 사용한다. 7세-17세의 아동과 청소

년에게 실시할 수 있는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0,1,2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총 27개 문항으로 

총점의 범위는 0-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

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다. 하위 요인

으로는 김은경, 양재원, 정유숙, 홍성도와 김지혜

(2005) 연구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일반 아동에

게 가장 적합한 3요인 구조로 부정적 자기상 요인, 

대인관계문제 요인, 부정적 기분 및 신체적 증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자기상 요인 문항

으로는 문항 2 ‘나에게 제대로 되어 가는 일이란 

없다’, 문항 3 ‘나는 모든 일을 못한다’ 등이 있으

며, 대인관계문제 요인 문항으로는 문항 12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

항 22 ‘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 등이 있으며, 부

정적 기분 및 신체적 증상 요인 문항으로는 문항 

1 ‘나는 항상 슬프다’, 문항 16 ‘나는 매일 밤 잠들

기가 어렵다’ 등이 있다. 본 우울 척도는 자기 보

고용 척도인데, 이는 우울증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상태가 중요하고(신민섭, 김민경, 1994), 후기 

아동기가 발달적으로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인지

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내적 

합치도는 조수철과 이영식(1990)에서는 .88, 재검사 

신뢰도는 .82로 나타났으며, 김은경, 양재원,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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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홍성도와 김지혜(2005)에서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정서 인식 및 표현 척도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 :  EESC)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을 측정하는 도구로 

Penza-Clyve와 Zeman(2002)가 개발한 EESC(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ldren)를 번안

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9세-12세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연구로, 이시기는 아동 중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정서 조절 패턴의 개념이 발전되고 안정

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연령대이다(Cole & Kaslow, 

1988; Penza-Clyve & Zeman, 2002).

본 척도는 명확한 정서인식과 표현의 2가지 측

면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척도로, 정서인식

의 부족 요인 8개 문항과 정서 표현의 어려움 요

인 8개 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서 인식의 부족 문항으로는 문항 9 ‘나는 종종 내

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 문항 15 ‘나는 

내가 화난 이유를 종종 잘 모른다’ 등이 있으며, 

정서표현의 부족 문항으로는 문항 7 ‘내가 화가 났

을 때, 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다’, 문항 

16 ‘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보

여주는 것이 힘들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서 자신

과 가장 가까운 것에 1(전혀 그렇지 않다: not at 

all true), 2(거의 그렇지 않다: a little true), 3(다

소 그렇다: somewhat true), 4(대체로 그렇다: 

very true), 5(아주 그렇다: extremely true)까지 척

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

수록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척도 사용을 위해 본 연구자는 심리학 전공 박

사 1인과 일차 번역을 실시한 후, 그 자료를 국내

거주하고 있으며 10년이상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

을 수행한 2명의 교수들의 감수(번역, 역번역)를 

통하여 재수정한 번역 안을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용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EESC)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연구 대상자들의 자료에 대해 ⍺계수, 

Spearman-Brown 방식의 반분신뢰도 계수를 구했

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을 살펴보았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해 SAS가 제공하는 공통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 시 공통분(Communality)

의 초기값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제곱치)로 지정하였으며, 요인 간 상관(r= 

.67)을 토대로 기초요인구조의 회전방법을 결정한 

후, 단일 주축 분해와 사각 회전방식(oblique 

rotation)을 적용한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사

각 회전에 사용된 방법은 Harris-Kaiser의 

orthoblique 방식이었으며 HKP(Harris-Kaiser 계

수)는 0.0이었다.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에는 

SAS 9.2가 사용되었으며 그 외의 다른 분석에는 

SPSS 15.0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요인 부하량이 낮거나 서로 다른 요인

으로 묶이는 네 문항을 확인하여 문항 삭제 과정

을 거쳤다. 문항 삭제 후 남은 총 12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고 그 결과 2요인으

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하위 요인

에 해당하는 문항의 요인 계수도 적절한 수준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

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0, 하위요인별

로 살펴보면 정서인식 부족 요인이 .70, 정서표현 

부족 요인이 .70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척도

본 검사는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초등학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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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에서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또래관계기술

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총 19문항으로 

주도성과 협동/공감의 두 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도성 요인으로는 문항 3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놀이를 친구에게 함께 하자고 말한다’, 

문항 4 ‘처음 만난 아이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건다’ 

등이 있으며, 협동/공감 요인으로는 문항 11 ‘친구

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놀 때, 게임이나 놀이 규

칙에 대한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문항 19 ‘게

임이나 운동, 놀이의 규칙을 지킨다’등이 있다. 각 

행동의 빈도를 묻는 4점 척도 방식(‘전혀 없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을 사용

하였으며, 하위척도의 내척 합치도는 .74-.81로 양

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주도성 요인이 .86, 협동/

공감 요인이 .8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15.0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통계 부분

을 살펴보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측정변수

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을 알아보았고, 주요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MOS 

Version 7.0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적절

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합도 지수가 표본크기

에 크게 영향 받지 않아야 하며, 자료를 충분히 설

명하면서도 간명성을 추구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정도

를 나타내주는 x
2
 적합도 지수와, 위의 두 가지 조

건을 충족시키는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ker & 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모

형을 평가하고자 한다. 각 적합도지수의 대략적인 

기준은 CFI나 TL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RMSEA는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8이

하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면 보통 적합도, .10이

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89).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차이검증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 척

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별 평균차이검증 결과

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울의 전체 평균 점수는 13.23(SD = 8.30)이었

으며,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의 전체 평균 점수는 

28.36(SD = 7.55),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전체 평균 

점수는 49.81(SD = 10.63)이었다.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성차를 분석

한 결과, 우울 총합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

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t= -.084, n.s.), 

하위요인별로도 부정적 자아상 요인(t= .684, n.s.), 

대인관계문제 요인(t= -.401, n.s.),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t=-.146, n.s.)의 성별에 따른 평

균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 인식 및 표현 척도 총합의 성별에 따른 평

균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t= 

.340, n.s.),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인식 부족 요인(t= 

-.620, n.s.)과 정서표현 부족 요인(t= 1.695, n.s.)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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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 편차 및 성별 평균 차이 검증 결과

전체(N=545)

M(SD)

남자(N=260) 여자(N=285) 성별 평균

차이 검증

t 
M(SD) M(SD)

우울(CDI) 총합 13.23(8.30) 13.20(7.80) 13.26(8.75) -.084

부정적 자아상 요인 6.58(3.85) 6.73(3.67) 6.47(4.02) .684

대인관계문제 요인 2.94(2.41) 2.89(2.35) 2.98(2.47) -.401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
3.24(2.91) 3.22(2.81) 3.26(3.00) -.146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 총합 28.36(7.55) 28.47(7.27) 28.25(7.80) .340

정서인식 부족 요인 15.25(5.10) 15.10(4.87) 15.38(5.31) -.620

정서표현 부족 요인 13.11(3.40) 13.37(3.43) 12.88(3.34) 1.695

또래관계기술 총합 49.81(10.63) 48.44(9.96) 51.05(11.09) -2.882*

주도성 요인 20.91(5.74) 20.13(5.26) 21.63(6.06) -3.075*

협동/공감 요인 28.90(6.01) 28.32(5.84) 29.42(6.11) -2.160*

*
p< .05

또래관계기술 척도 총합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

수 차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t= 

-2.882, p< .05), 하위요인별로도 주도성 요인의 평

균 점수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t= 

-3.075, p< .05), 협동/공감 요인의 평균 점수도 여

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 2.160, p< 

.05).

2) 주요 변인들의 상관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사용된 모

든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변수들은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우울 총합과 또래관계척기술 총합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61, 

p< .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총합과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 총합은 유의미한 정적 상

관(r= .59, p< .01)을 지니며, 정서인식 및 표현척

도 총합과 또래관계기술 총합은 유의미한 부적 상

관(r= - .57, p< .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각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부정적 자기상 요인은 대인관계문제 요인과 유의

미한 정적 상관(r= .65, p< .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자기상과 요인은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63, 

p< .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관

계문제 요인은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62, p< .01)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척도의 각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

보면, 정서인식 부족 요인은 정서표현 부족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56, p< .01)을 지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척도의 각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

펴보면, 주도성 요인과 협동/공감 요인은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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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 변수들의 단순상관관계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 우울총합 -

2. 부정적 자기상 .90
** -

3. 대인관계문제 .94** .65** -

4. 신체적증상 및

  부정적기분
.86

** .63** .62** -

5. 정서인식 및 

  표현 척도 총합
.59** .50** .52** .52** -

6. 정서인식

  부족 
.57** .49** .50** .50** .93** -

7. 정서표현

  부족 
.45** .36

**
.42

**
.41

**
.83

**
.56

**
-

8. 또래관계기술 총합 -.61** -.58** -.56** -.45** -.57** -.53** -.47** -

9. 주도성 -.51** -.50** -.50** -.35** -.51** -.46** -.46** .90** -

10. 협동/공감 -.59** -.56** -.51** -.47** -.52** -.51** -.40** .91** .64** -
**
p< .01 

정적 상관(r= .64, p<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의 각 하위요인들(부정적 자기상, 

대인관계문제,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과 정

서 척도의 각 하위요인들(정서인식 부족, 정서표현 

부족)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각 하위 요인들 간 

상관이 r= .36 ∼ .50로 나타났다. 우울의 각 하위

요인들과 정서 척도의 정서인식 부족 요인과의 상

관이 정서표현 부족 요인과의 상관보다 높게 나타

났다. 

다음은, 우울의 각 하위요인들과 또래관계척도

의 하위요인들(주도성, 협동/공감) 간의 상관을 살

펴보면, 각 하위 요인들 간 상관이 r= -.35 ∼ -.56

로 나타났다. 우울의 각 하위요인들은 또래관계척

도의 주도성 요인과의 상관보다 협동/공감 요인과

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정서 척도의 각 하위요인과 또래관계척도의 하

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각 하위 요인들간 

상관이 r= -.40 ∼ -.51로 나타났다. 정서척도의 

정서인식 부족 요인은 또래관계척도의 주도성 요

인보다 또래관계척도의 협동/공감 요인과 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척도의 정서

표현 부족 요인은 또래관계척도의 주도성 요인이 

또래관계척도의 협동/공감 요인보다 더 높은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검증 결과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또래관계 간

의 경로모형 설정 및 적합도 분석

우울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모형 검증을 통한 경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 가설에 따라 우울의 모든 하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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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의 완전매개 모형

그림 2.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의 부분매개 모형-대안모형1 

이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

계로 가는 경로 매개 모델을 설정하였다. 또한 우

울과 또래관계 간의 높은 관련성을 고려할 때 우

울이 바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부분 매개 모델을 검증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것은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의 

완전 매개를 설정한 연구 모형이다. 이 모형에 대

한 타당도 검증 결과, 적합도 지수가 =75.51, 

df=12 p=0.000; CFI=.963; TLI=.936;RMSEA=.099 

로 적합도 지수가 보통(mediocre fit)인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우울의 모든 하위 요인이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기술로 가는 

경로와 우울이 또래관계기술로 가는 직접적인 경

로를 추가한 부분 매개 모델을 검증하였다. 이 모

형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모형에 대한 

타당도 검증 결과, 적합도 지수가 =51.34 df=11 

p=0.000; CFI=.976; TLI=.955; RMSEA=.082 로 적

합도 지수가 보통(mediocre fit)이며 완전매개 모형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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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을 제외한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의 부분매개 

모형-대안모형 2

다음은 우울과 또래관계기술의 각 하위 요인 간 

상관이 가장 낮은 우울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증

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을 제외한 후, 우울과 또래

관계기술을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이 부분 매개하

는 모형을 검증해보았다. 신체적 증상과 정서 인식 

및 표현의 어려움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많

이 있어 왔다(Penza-Clyve & Zeman, 2002; 강상

현, 손정락, 2004; 신현균, 2000). 하지만 신체화 증

상과 대인관계기술 간의 관련성은 낮은데, 신현균

(2006)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증

상과 사회성 기술 및 또래 수용과 관련성이 매우 

낮다(r= -.19 ∼ -.24)는 연구 결과가 있다. 본 연

구의 각 하위요인별 상관에서도 신체적 증상과 또

래관계척도 요인들 간의 상관이 낮게 나타나고 있

어, 우울의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을 제

외하고 우울이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 정서 인식 

및 표현이 부분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모형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결과

적합도 지수가 =20.481 df=6 p=0.000;  CFI=.989; 

TLI=.973; RMSEA=.067 로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가 나왔다. 

표 3에 모형들의 적합도를 비교 제시하였다. 우

울의 모든 요인을 포함한 완전 매개 모형에 비해 

우울에서 또래관계기술로 가는 직접 경로를 추가

한 부분 매개 모형이 적합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났고, 가장 좋은 모형은 우울의 하위 요인인 신

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을 제외한 우울에

서 또래관계기술로 가는 직접 경로를 추가한 부분 

매개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았다. 

먼저 우울의 모든 요인을 포함한 부분 매개 모

형의 매개 효과의 유의미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울 →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에 이

르는 경로 a와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 또래관계

기술에 이르는 경로 b는 유의했다. 매개 효과 ab

의 검증은 MacKinnon, Warsi와 Dwyer(1995)가 

활용한 Sobel(1982)의 방정식, z-value=a*b/

  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a

는 경로 a의 비표준화 계수, b는 경로 b의 비표준

화 계수, SEa는 a의 표준오차 SEb는 b의 표준오차

를 의미한다. a = .996, SEa = .070, b = -.400, SEb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102 -

표 3. 모형 검증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df  CFI TLI RMSEA

 1. 완전매개모형 12 75.51 .963 .936 .099

 2. 대안 모형-1 11 51.34 .976 .955 .082

 3. 대안 모형-2 6 20.48 .989 .973 .067

표 4. 대안 모형 1, 2의 경로 계수와 t 검증치 및 오차변량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t 검증치

대안 모형 1

우울->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996 .070 .743 14.33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또래관계기술 -.400 .088 -.384 -4.56

우울->또래관계기술 -.667 .112 -.478 -5.98

대안 모형 2

우울->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981 .074 .731 13.14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또래관계기술 -.364 .087 -.343 -4.17

우울->또래관계기술 -.779 .117 -.548 -6.66

.088 이었고, Zab = -4.280로 .05 수준에서 ±1.96보

다 크므로 매개효과 ab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로 a와 b가 유의하고 매개효과 ab가 유의하므로 

매개모형은 지지되었다. 즉, 우울이 또래관계기술

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은 우울의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을 

제외한 부분 매개 모형의 매개 효과의 유의미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울 →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에 이르는 경로 a와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 또래관계기술에 이르는 경로 b는 유의했

고, 매개 효과 ab의 검증은 위의 공식을 이용하였

다. a = .981, SEa = .075, b = -.364, SEb = .087 

이었고, Zab = -3.810로 .05 수준에서 ±1.96보다 크

므로 매개효과 ab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로 a와 b가 유의하고 매개효과 ab가 유의하므

로 매개모형은 지지되었다. 즉, 우울이 또래관계기

술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정서인식 및 표현 능

력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에는 대안 모형 1과 2의 경로계수 및 t-검

증치를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에 대

해 각각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성차가 나타나는지

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울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우울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이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또래관

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의 변수 간 관련성

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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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간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본 연구가 부재하였

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우울요인과 정서인식 및 

표현요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

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함께 논의점과 시

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아동을 대상으

로 우울(CDI) 점수를 살펴 본 결과, 총점 평균 

13.23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은경, 양재원, 정

유숙, 홍성도와 김지혜(2005)연구의 결과인, 총점 

평균 12.28점보다 약 1점 가량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장은진, 서민정과 정철호(2001) 연구 결과

인 총점 평균 13.5점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실제 

12-14점의 점수가 보고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

는 8-10점의 점수가 보고되고 있다(Kazdin, 1981). 

따라서 우울 척도(CDI)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를 

통해 통계적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또래관계기술에

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우울, 정서인

식 및 표현에서는 남녀 간 성별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우울의 경우, 우울증의 성비는 외

국의 경우, 사춘기 이전은 소녀보다 소년에서 우울

증이 더 많거나 비슷하며(Nolen-Hoeksema & 

Girgus, 1994), 임지영(2005)에서 우리나라 초등학

생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용 우울척도 개발 

연구에서 3개의 우울 척도에서 남녀 간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우울의 남녀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하위 요인에서도 성차

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서인식 및 표현척도의 경우 

Penza-Clyve와 Zeman(2002)가 개발한 EESC(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ldren)를 번안

하여 사용하였으며, 원연구자의 연구에서도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EESC의 개발이 성인용 감정표

현불능증 척도를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감정표현불능증 척도에

서도 역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는(이양현, 임효

덕, 이종영, 1996) 점에서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의 

남녀차이는 없는 것으로 시사된다. 또래관계기술에

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또래관계기술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에서도 주도

성, 협동/공감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척도의 개발 논문인 양윤란과 오경자(2005)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주

도성과 협동/공감 요인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점

수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도적이고 협동적이며 공감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여학생이 남학

생에 비해 또래관계능력을 더 많이 발달시켰을 것

으로 보인다. 

셋째, 우울, 정서인식과 표현, 또래관계기술 간

의 상관을 살펴보면, 이들 모든 요인들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

현 간의 상관에서 우울의 각 하위 요인들은 정서

인식 부족 요인과의 상관이 우울의 각 하위 요인

들과 정서표현 부족 요인과의 상관보다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우울과 자신의 정서가 무엇인지 명확

하게 아는 능력 간의 관련성이 우울과 자신의 정

서를 정확히 표현하는 능력 간의 관련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의 

어려움은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문제를 시사하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정서 표현에 대해서

는 King과 Emmons(1990)에 의하면 정서 표현성

과 정서 표현 갈등을 구분하고, 하위 영역으로 부

정적 정서 표현, 긍정적 정서 표현, 친밀감 표현으

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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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 하위 영역별로 각기 다른 정서 표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정서 표현의 부

족 요인 하나로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긍정

적 정서 표현인지, 부정적 정서 표현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서표현은 사

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

는데, 일부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정서를 표현

하는 것이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며, 일부 문화권에서는 정서

를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내적인 정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대사회로 

오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주장적인 

모습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부적응적

인 정서 표출이 아니라 적응적인 방식의 정서 표

현은 자신과 타인의 상호호혜성을 위해서도 필요

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는 동양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서구 문화권과는 차이

가 있을 수 있겠다. 

넷째, 우울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증상 및 부정

적 기분 요인과 또래관계척도 간의 상관이 우울의 

다른 하위요인들과 상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것은 신체적 증상이 대인관계 기술

과의 관련성이 다소 적음을 나타낸다. 신체적 증상

과 정서 인식 및 표현의 어려움과의 관련성에 관

한 연구들은 많이 있어 왔으나(Penza-Clyve & 

Zeman, 2002; 강상현, 손정락, 2004; 신현균, 2000), 

신체화 증상과 대인관계 기술 간의 관련성은 낮은

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현균(2006)의 연구에서 

신체적 증상과 사회성 기술 및 또래 수용과 관련

성이 매우 낮으며(r= -.19 ∼ -.24), 본 연구의 각 

하위요인별 상관에서도 신체적 증상과 또래관계척

도 요인들 간의 상관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그러

한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다섯째, 우울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결

과, 초등학생의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은 우울과 또

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작용을 하였다. 

즉, 우울은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

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의 

부족은 초등학생의 또래관계문제로 이어지는 원인

이 된다. 우울을 겪는 초등학생이 또래관계에서 어

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

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 상황에

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부족

이 또래관계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대인관계를 어렵게 한다

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Hammen, 1990; 김현진, 한

종철, 2004; 윤현수, 오경자, 2004)과 일치하며, 아

동기의 또래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연구들의(김아

영, 이명희, 2008; 박은조, 2000)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또래관계의 기제로 정서인식 능력과 정서

표현 능력을 주장한 연구결과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Salovey, Brackett, & Mayer, 

2004; Salovey & Mayer, 1990; 김선주, 2002; 심혜

숙, 왕정희, 2001; 권진희, 2006)을 지지한다. 자신

이 느끼는 정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이를 적

절히 조절하여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

신의 관심사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고, 문제해결 

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가용

하게 하는 등 대인관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

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우울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

식 및 표현 능력의 매개 효과는 나타났으나,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을 통한 간접 경로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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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또래관계 간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였을 때 

더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이는 우울과 또래관계 

간의 관련성에 있어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을 통

한 설명량 이외에 우울이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

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울이 

정서인식과 표현을 어렵게 만든다는 기존의 연구

들을(Feldman, White & Lobato, 1982; Goleman, 

Kraemer & Salovey, 1996; Reichenbach & 

Masters, 1983; Williams, Watts, MacLeod, & 

Mathews, 1997; 류경희, 오경자, 2008; 배도희, 조

아라, 이지연, 2004) 지지하고 있으나, 우울이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부분뿐 아니라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에서 나아가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

을 밝혀내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

는 우울한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차이에 의해 또래관계에도 차이

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우울 아동을 위해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의 향상을 통해 또래관계 

개선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우울의 하위 요인 중 신체적 증상관련 요

인을 제외시켰을 때 적합도 지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우울의 하위 요인 중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 기분 요인과 또래관계기술

의 각 하위요인 간의 관련성이 우울의 다른 하위 

요인들(부정적 자아상, 대인관계문제)보다 낮았다

는 점과 신체적 증상이 또래관계 기술 및 또래 수

용과 관련성이 매우 낮다는 연구 결과(신현균, 

2006)를 고려할 때, 신체적 증상이 우울의 다른 하

위 요인들보다 또래관계기술을 설명하는 부분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우울이 또래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

어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이 부분매개하고 있으며, 

우울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증상은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이 낮아 이 요인을 제외시킨 모형인 대안모

형 2가 우울, 또래관계,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관계기술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또래관

계기술이 더 높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대인관계를 더 중시하여 그러한 능력을 개발

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둘째, 아동 후

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

다. 셋째, 우울이 또래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정

서인식 및 표현능력이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냄으로써 우울한 아동의 원활한 대인관계를 증진

시키기 위해 정서인식과 표현을 향상시키는 개입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우울 아동

을 위한 개입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알고 이

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을 연습시킨다면 우울 아동

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서행동 장애 아동의 치료 교육적 접근에 방향성

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자면, 첫째 본 연구의 설계상 횡단 

연구이므로 우울, 정서인식 및 표현, 또래관계기술 

간의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가 효과적이겠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

학교 4-6학년의 아동 후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1-3학년 아동과 

중학생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다양한 연

령 집단을 피험자로 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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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두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

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우울과 정서인

식 및 표현의 경우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내

적 상태를 보고해야한다는 점에서 자기보고식 척

도가 적절하겠지만, 또래관계의 경우에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보고할 가능성이 있어 자기보고 

이외의 또래보고나 교사보고, 실험적 접근 등의 대

안적인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자료의 신뢰

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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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of 

Children,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and Social Ability

Eun-Sil Choi Hee-Jeong B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al relationships among depression of children,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and social ability. Participants were 545 students(4th through 

6th grades at elementary schools) who completed a packet of questionnaires measuring the 

Children Depression Inventory,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of Children and the Peer-Relational 

Skill Scale. Hypothetical model for the paths and role among constructs of interest was presented 

drawing on previous theoretical background and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t signigicant sex 

differences on the Children Depression Inventory and Emotion Expression Scale of Children. But, 

There was significant sex differences on the Peer-Relational Skill Scale. Second, the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meditate between depression and social ability partially. The 

mediation model of the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between depression and 

social ability indicates reasonable fit.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presented.

Keywords: depression, emotional identification, emotional expression, social ability, mediation model


